
눈으로 입으로 몸으로 즐길 수 있는 삿포로의 가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삿포로시 국제교류원 손민지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남쪽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눈이 거의 쌓이지 않는 한국의 제 3 의 도시, 

대구광역시가 제 출신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삿포로의 가을은 일본의 

다른 도시들보다도 그 기간이 짧고, 가을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쯤이면 어느새 

눈이 내리기 시작하므로, 짧기 때문에 더 마음껏 즐기고 싶은 계절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다양한 삿포로의 가을 매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눈으로 즐기는 삿포로의 가을입니다. 삿포로의 단풍은 9 월 하순부터 물들기 

시작하여, 매년 가장 절정인 시기는 10 월 초~중순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단풍 명소는 

조잔케이입니다. 조잔케이라고 하면, 온천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카누나 승마 등 활동적인 스포츠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승마는 

처음해보는 분도 먼저 레슨을 받은 후에 지정된 원내에서 말을 탈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바깥활동으로 지친 몸을 쉬게 하는데는 온천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노천온천 안에서 편한 마음으로 온천을 즐기며 바라보는 아름다운 단풍은 

마치 자신이 풍경화 속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켜, 눈도 몸도 힐링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입으로 즐기는 이벤트도 개최됩니다. 

 

9 월 초부터 약 1 달간, 오도리공원에서 개최되는 ‘삿포로 오텀 페스트’에서는 

홋카이도와 삿포로를 대표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특히 가을이 제철인 음식, 특정한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내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라멘을 중심으로한 5 초메, 

와인과 일본술을 즐길 수 있는 

7 초메, 홋카이도의 고기를 

테마로 한 10 초메 등, 각 

초메마다 다른 분위기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 또한 이 오텀 

페스트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올해 오텀 페스트는 10월 1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만, 이외에도 가을이 제철인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삿포로 관광객들의 인기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식재료인 ‘연어알’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 9 월부터 제철을 

맞이하여, 시장에서는 방금 막 만든 

생연어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의 태평양 연안부에서만 잡히는 

‘시샤모(바다빙어과)’도 10 월부터 

잡을 수 있어, 싱싱한 시샤모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 

겨울을 위해 영양을 비축하는 가을은 

사슴 등을 사용한 요리가 맛있는 계절이기도 하므로, 여러분의 식욕에 더욱 불을 지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삿포로의 겨울을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몸으로 꼭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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